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9월 18일(금) /  제 11호

 
-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교섭속보
주
요
요
구

1. 정년연장, 신규채용
2. 고정OT 월 20시간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12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7일(목) 10:00 ~ 10:15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 (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7일(목) 12:00 ~ 12:10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 (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노 : 전차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에 ‘기능직 기본급 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무슨 의미 인가. 

사무직은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사 : 기능직 기본급 인상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 노 : 1990년대부터 회사 제시안 중 ‘기능직 기본급’이라는 단어는 처음이다. 사무직 임금인상만 

별도로 하겠다는 오해를 충분히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만도 구성원 중 사무직은 연차촉진제를 시행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나. 단협 밖에 있는 구성원이

지만 금전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사 경영상 비용을 위해 줄였던 것이라면, 최고 실

적을 갱신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이 지적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개선을 하길바란다. 

□ 사 : 연차촉진제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조직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추

후 내부적인 소통을 하겠다. 

□ 노 : 전차 제시한 안 이후 별도 준비된 안 제시 바란다. 

□ 사 : 많은 고민 끝에 제시한 안이다. 조합측에서 전향적인 검토 바란다. 



- 단체협약 교섭 주요 내용 -

‘기능직 기본급 인상’이라는 문구, 진정 오해이길 바란다

회사가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안에는 '기능직 기본급 인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노동조합

은 이 표현이 사무직은 인상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지

적했다. 회사는 특별한 의미 없다고 해명했지만, 30년 넘게 없던 표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는 어렵다. 

사무직 연차수당마저 아끼는 회사, 최고 실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노동조합은 단협 밖에 있는 사무직 구성원의 처우까지 짚었다. 사무직은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의 교

섭 대상이 아닌 구성원이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를 회사에 직접 제기했다. 회사가 과거 비

용 절감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었다면,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

로 노동조합이 지적하기 전에 회사 스스로 바로잡았어야 할 일이다. 

다음 교섭에는 진짜 안을 가져오라

무려 12차에 이르는 교섭이 반복되는 동안 회사가 보여준 것은 성의가 아니라 시간끌기와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노동조합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 이제는 회사가 응답할 차례다. 

다음 교섭에서는 지난 안을 되풀이하는 대신, 조합이 동의할 수 있는 진짜 안을 가지고 나

와야 한다. 차기에도 같은 답이 반복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것을 명

심하길 바란다.

□ 노 : 노동조합 요구안 중 기본급에 대한 안만 있다. 특별상여금을 교섭에서 다루기 힘들다 하니, 

상반기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찾아보면 방안이 많아 교섭에

서 다루지 못할 이유 없다.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교섭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추후에는 특별상여금도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안이 없다면 이만 마치자. 

□ 노 : 단체협약 교섭을 실무교섭 위주로 진행해왔다. 의견일치된 92개 조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음한다.  

□ 사 : 이견없다. 

□ 노 : 다음주는 벌써 추석이다. 하지만 조합이 요구한 핵심 요구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차기

에는 회사가 심사숙고 하여 조합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